
국토부,“LH 전관 카르텔 혁파,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”
-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으로 국토교통 전반 이권카르텔 정상화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20일(일)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

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, 강력한 공공 독점을 

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하였다. 

□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‘7월 31일 이후 심사․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

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

표현’이라면서, 

 ㅇ “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,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

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, 

  - “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

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

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”라면서, 

  - “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, 화물연대, 건설노조 등 불법

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”라면서 “양보없이 과감

히 근절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하였다. 

 ㅇ 또한, “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,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

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

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”이라고 하면서,

  - “LH 뿐 아니라 도로,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

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오늘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

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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